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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온난화 처리에 따른 낙엽송 묘목의 생리 및 생장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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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edling stage is particularly important for tree survival and is easily influenced by warming. Therefore, air 
temperature being increased due to climate change may affect physiological traits and growth of seedling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physiological and growth responses of Larix kaempferi seedlings to open-field 
experimental warming. 1-year-old and 2-year-old L. kaempferi seedlings were warmed with infrared lamps since April 
2015 and April 2014, respectively. The seedlings in the warmed plots were warmed to maintain the air temperature 
to be 3℃ higher than that of the control plots. Physiological responses (stomatal conductance, transpiration rate, net 
photosynthetic rate and total chlorophyll content) and growth responses (root collar diameter (RCD), height and 
biomass) to experimental warming were measured. Physiological and growth responses varied with the seedling 
ages. For 2-year-old L. kaempferi seedlings, stomatal conductance, transpiration rate and net photosynthetic rate 
decreased following the warming treatment, whereas there were no changes for 1-year-old L. kaempferi seedlings. 
Meanwhile, total chlorophyll content was higher in warmed plots regardless of the seedling ages. Net photosynthetic 
rate linked with stomatal conductance also decreased due to the drought stress and decrease of photosynthetic 
efficiency. In response to warming, RCD, height and biomass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reatments. It seems that the growth responses were not affected as much as physiological responses were, since 
the physiological responses were not consistent, nor the warming treatment period was enough to have significant 
results. In addition, multifactorial experiments considering the impact of decreased soil moisture resulting from 
elevated temperatures is needed to explicate the impacts of a wide range of possible climate change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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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IPCC(2014)에 따르면 21세기 말 지구 표면 온도는 1.1 –
2.6℃ 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Special Report on Emi- 
ssions Scenarios(SRES)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대기 온

도는 2061 – 2070년에는 2001 – 2010년에 비해 약 3.3℃ 상승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기 온도는 산림생태계의 기능과 

구조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이며, 특히 기후 변화에 따른 대

기 온도의 상승은 수목의 생리적 특성 및 생장의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Niu et al., 2008).
온도 변화는 기공전도도, 엽록소 함량 등의 수목의 생리적 

특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며(Saxe et al., 2001), 식물의 증

산속도에도 영향을 주어 광합성 작용에 변화를 가져와 생장 

특성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wis et al., 2001). 특
히 대기 온도의 상승은 묘목의 생장 기간이나 광합성 활성을 

변화시켜 생장 및 광합성률을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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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되었으며(Wu et al., 2011), 이는 식생 군집 내에서 개체

의 경쟁력과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Xu et al., 2012; 
Arend et al., 2011).

한편, 묘목 단계는 대기 온도, 토양 수분, 양분 등의 환경 조

건에 민감하기 때문에 수목 생장에서 중요한 시기이다(Danby 
and Hik, 2007). 특히 온도는 종자 발아 및 발아 후 묘목의 초

기 생존에 영향을 미치며(Walck et al., 2011), 묘목 단계에서

는 뿌리와 줄기가 완전히 발달되지 않아 온도 상승에 의한 변

화가 민감하게 나타나 지구 온난화에 따른 온도 상승의 영향

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Fisichelli et al., 2014). 아울러 발

아 또는 식재 후 묘목의 단기 생리 및 생장 특성은 묘목의 생

존율과 이후 묘목의 생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Sung et al., 
2011), 묘목을 대상으로 한 기초 연구가 필요하다.

낙엽송(Larix kaempferi)은 북반구에 널리 분포하는 낙엽 침

엽수종으로 강한 생장 능력을 가지고 있어 생물량의 많은 부

분을 차지한다(Yazaki et al., 2004). 또한 극양수로서 어릴 때 

생장이 빠르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소나무, 잣나무 

등과 함께 온대 중․북부 지역의 인공 조림에 많이 이용된다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2012). 또한 최근까지도 

경제림 육성과 목재 수요 증가에 따른 묘목 생산 확대 등으로 

인해 종자 및 묘목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

다(Korea Forest Service, 2015; Kim et al., 2010).
한편, 지금까지 Larix 속에 관한 국내 연구는 조림목을 대

상으로 한 생장, 생태 및 토양 특성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

므로(Byun et al., 2007; Hwang and Son, 2006), 온난화에 따

른 산림생태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산림생태계의 기반을 이루는 묘목의 온도 변

화에 대한 생리 및 생장 반응을 관찰함으로써 기후 변화 대응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

는 기후 변화에 따른 대기 온도 상승에 대한 묘목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1년생과 2년생 낙엽송 묘목을 대상으로 실외 

실험적 온난화 처리 이후 묘목의 생리 및 생장 반응을 조사하

고 비교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온난화 처리

2011년 10월에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산기술연구소 내 묘포장(37˚ 75’ 87” N, 127˚ 17’ 09” 
E, 해발 98 m)에 실외 실험적 온난화 시스템을 설치하였다

(Han et al., 2015). 2014년 4월에 대조구와 온난화 처리구(각 

1 m × 1 m)를 각각 3개씩(n=3) 총 6개의 실험구를 조성하여 

낙엽송 종자를 파종하였고, 2015년 4월에 같은 방법으로 대

조구와 온난화 처리구에 각각 낙엽송 종자를 파종하여 전체 

12개 실험구를 조성하였다. 발아한 묘목은 종묘사업실시요령

에 따라 제곱미터 당 600본을 남기고, 나머지 발아묘를 제거

하였다(Korea Forest Service, 2012). 온난화 처리구에는 하우

징과 적외선등(FTE-1000, Mor Electric Heating Instrument 
Inc., USA)을 묘고로부터 80 cm 위에 설치하였고, 대조구에

는 적외선등 없이 하우징만을 설치하여 처리 이외의 기타 구

조물이 실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적외선 온

도계(SI-111, Campbell Scientific Inc., USA)를 설치하여 대조

구와 온난화 처리구 간의 온도차를 데이터 로거(CR3000, CR- 
1000, Campbell Scientific Inc., USA)에 기록하고, 릴레이를 

이용해 적외선등의 전원을 조절함으로써 대조구와 온난화 처

리구 간의 온도차가 항상 3℃로 유지되게 하였다. 따라서 온

난화 처리구 내의 묘목은 가열에 의해 대조구 내의 묘목보다 

약 3℃높은 대기 온도 하에서 생육되었다. 한편, 토양 온습도 

센서(5TM, Decagon, USA)를 이용하여 지표면으로부터 10 
cm 깊이에서의 토양 온도와 수분 함량을 대조구와 온난화 처

리구에서 동시에 측정하였다.

2.2 묘목의 생리 반응

기공전도도, 증산속도 및 순광합성률은 2015년 6월, 8월, 
10월 말에 각 실험구에서 임의로 선정한 2본의 묘목을 대상

으로 잎을 채취한 후 휴대용 광합성 측정 장비(CIRAS-2, PP- 
Systems,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챔버 내 이산화탄소 

농도는 400±2 ppm으로 제어하였다. 그 후 스캐너(Perfection 
V700, Epson, Japan)와 엽면적 분석 프로그램(WinSEEDLE, 
Regent, Canada)을 이용하여 측정에 사용된 잎의 엽면적을 측

정한 뒤, 단위 엽면적 당 기공전도도, 증산속도 및 순광합성률

을 산출하였다.
한편, 동년 6월, 7월, 8월, 10월에는 임의로 선정한 2본의 

묘목을 대상으로 묘목마다 유사한 양의 잎을 채취하여 2 mm 
이내로 잘게 자르고, 20±3 mg을 정량하여 Dimethyl sulfoxide 
(DMSO) 5 mL에 침전시켰다. 이후 65℃에서 1시간 중탕하여 

엽록소를 추출한 뒤, 분광광도계(UH5300, Hitachi, Japan)를 

이용해 648 nm와 665 nm의 파장으로 흡광도를 측정하여 총 

엽록소 함량을 산출하였다(Barnes et al., 1992; Hiscox and Is- 
raelstam, 1979).

2.3 묘목의 생장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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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omatal conductance, transpiration rate and net photosynthetic rate of 1-year-old (a-c) and 2-year-old (d-f) 
Larix kaempferi seedlings. Error bars denote one standard error of the mean (n=3). Asterisks indicate a 
statistical significance between control and warmed plots (P<0.05).

2015년 6월 초에 실험구 당 임의로 30본의 묘목을 선정한 

후 동년 6월 19일, 8월 25일, 10월 30일에 동일한 묘목을 대

상으로 생장조사를 실시한 후, 월별로 변화를 관찰하였다. 근
원경은 디지털 캘리퍼(3418 Traceable Digital Calipers, Control 
Company, USA)를 이용하여 지표면으로부터 약 1 cm 높이에

서 측정하였고, 묘고는 절척을 이용하여 정아까지 측정하였다. 
또한 실험구 당 3본의 묘목을 굴취한 후, 지상부와 뿌리로 분

리하여 65℃에서 48시간 건조한 뒤 부위별 생물량을 측정하

고, 이를 합산하여 전체 생물량을 산출하였다.

2.4 통계분석

대조구와 온난화 처리구 간 기공전도도, 증산속도, 순광합

성률, 총 엽록소 함량 등의 생리적 특성 및 근원경, 묘고, 생물

량 등의 생장 특성 차이는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을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특히 총 엽록소 함량의 경우, 일원분

산분석을 이용하여 월별로 차이가 있는지 검정하였다. 또한 사

후검정에는 Tukey 검정을 이용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에는 

SAS 9.3 software(SAS Institute Inc., USA)를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묘목의 생리 반응

낙엽송 묘목의 기공전도도, 증산속도 및 순광합성률은 온난

화 처리 여부와 묘령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였다(Fig. 1). 1년
생 낙엽송의 경우, 대조구와 온난화 처리구 간의 차이가 일정

한 경향이나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 2년생 낙엽송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모든 측정시기에 

대조구에 비해 온난화 처리구에서 기공전도도가 낮게 나타났

다. 증산속도(mmol m—2 s—1) 역시 모든 측정시기에 대조구에 

비해 온난화 처리구에서 낮은 값을 보였으며, 특히 6월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대조구: 1.37±0.14; 온난화 처

리구: 0.83±0.04). 순광합성률(μmol CO2 m—2 s—1)은 모든 측

정시기에 온난화 처리구에서 낮은 값을 보였고, 6월에는 대조

구에 비해 온난화 처리구에서 순광합성률이 유의하게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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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otal chlorophyll content of 1-year-old (a) and 2-year-old (b) Larix kaempferi seedlings. Error bars denote 
one standard error of the mean (n=3). Asterisks indicate a statistical significance between control and warmed 
plots (P<0.05).

(대조구: 6.06±0.70; 온난화 처리구: 3.39±0.42).
온난화 처리구에서 2년생 낙엽송의 기공전도도, 증산속도 

및 순광합성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것은 온난화에 의한 

건조 스트레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Kolb and Robberecht 
(1996)는 1년생 Pinus 속의 묘목을 대상으로 한 온난화 실험

에서 건조 스트레스에 의해 일평균 기공전도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음을 보고한 바 있다. 특히 온난화 처리에 의해 엽온

이 광합성 적정 온도보다 높은 온도로 상승함에 따라 잎의 표

면이 건조해질 수 있으며, 다양한 수종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

구에서 모의실험을 통해 온도의 상승으로 인한 잎의 건조 현

상으로 기공이 닫히고, 기공전도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

다(Collatz et al., 1991). 온난화 처리에 따른 생리 반응의 변

화가 2년생 낙엽송에 비해 1년생 낙엽송에서 뚜렷하게 나타

나지 않은 것은 1년생 낙엽송의 경우 2년생 낙엽송에 비해 온

난화 처리 기간이 짧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공전도도의 감소는 증산속도의 감소를 초래하며, 이

로 인해 광합성 효율이 저하되면서 순광합성률이 감소한 것

으로 생각된다(Farquhar and Sharkey, 1982). 또한 순광합성률

의 감소는 기공전도도를 더욱 감소시키며, 이는 양성 피드백

에 의해 심화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ollatz et al., 1991).
Pinus 속의 묘목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온도 상승

에 대한 적응 기작으로 기공전도도 및 증산속도가 증가하여 묘

목의 물관 내 수분의 이동을 촉진함으로써 열 스트레스를 해

소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Kolb and Robberecht, 1996).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건조 스트레스로 인해 기공전도도와 증

산속도가 모두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이로 인해 광합성 

효율이 낮아져 순광합성률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총 엽록소 함량(mg g—1)은 묘령에 관계없이 온난화 처리구

에서 대조구에 비해 높은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년생 
낙엽송은 7월(대조구: 0.87±0.02; 온난화 처리구: 1.02±0.04)과 
10월(대조구: 0.77±0.19; 온난화 처리구: 1.50±0.03)에, 2년생 

낙엽송은 7월(대조구: 0.95±0.10; 온난화 처리구: 1.29±0.04)과 
8월(대조구: 0.89±0.01; 온난화 처리구: 1.42±0.16)에 처리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ig. 2).

일반적으로 엽록소 함량은 대기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증

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Saxe et al., 2001), 선행연구에서

도 적외선등을 이용한 온난화 처리에 의해 대기 온도가 광합

성 색소 합성의 최적 온도에 도달함으로써 묘목의 엽록소 함

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Zhao and Liu, 2009). 본 연구

에서 총 엽록소 함량은 1년생과 2년생 낙엽송 모두 6월에는 

처리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온난화 처리에 의해 엽록소 합

성이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년생과 2년생 

낙엽송 모두 대조구에서는 6월 이후로 총 엽록소 함량이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온난화 처리구에서는 총 엽록

소 함량의 월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난화 

처리에 의해 엽록소의 퇴화가 지연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Lee et al., 2013; Fracheboud et al., 2009).
한편, Laio et al.(2001)은 높은 증산속도가 토양 수분 함량

의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1
년생 낙엽송의 경우, 증산속도는 대조구와 온난화 처리구 간

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2년생 낙엽송은 온난화 처리에 

의해 증산속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5월부터 

동년 10월까지 측정한 자료에 의하면 토양 수분 함량은 1년
생 낙엽송 실험구의 경우, 대조구에 비해 온난화 처리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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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oot collar diameter (RCD) and height of 1-year-old (a,b) and 2-year-old (c,d) Larix kaempferi seedlings. 
Error bars denote one standard error of the mean (n=3). Asterisk indicates a statistical significance between 
control and warmed plots (P<0.05).

3% 가량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2년생 낙엽송 실험구에서

는 온난화 처리구에 비해 대조구에서 10% 가량 더 낮게 나타

났다. 이는 1년생 낙엽송의 경우, 대조구와 온난화 처리구 간

에 증산속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2년생 낙엽송에 비

해 묘목의 크기가 작아 온난화 처리에 의해 토양이 직접적으

로 가열되어 토양 수분 함량이 감소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

로 보인다. 또한 2년생 낙엽송의 경우에는 온난화 처리구에 

비해 대조구에서의 증산속도가 높았던 것이 대조구의 토양 

수분 함량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3.2 묘목의 생장 반응

1년생과 2년생 낙엽송 모두 근원경과 묘고 등의 생장 특성

은 대조구와 온난화 처리구 간에 유의한 차이나 경향을 보이

지 않았다(Fig. 3). 잎, 지상부, 뿌리 등의 부위별 생물량과 전체 
생물량 역시 묘령에 관계없이 대체로 대조구와 온난화 처리

구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1).
선행연구에서 지하부의 생장은 온난화 처리에 따라 증가 

혹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Yin et al., 2008). 그러나 메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온난화 처리에 의한 지하부의 생물량 변

화는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Wu et al., 2011), Way 
and Oren (2010)은 일반적으로 온난화에 의한 생장의 영향은 

지하부 및 직경 생장보다 지상부의 길이 생장에서 더 크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처리에 따른 지하부 생물량의 차이

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되어 뿌리 생

장의 잠재적인 지표가 되는 근원경 역시 처리에 따른 차이가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Rose et al., 1991). 
또한 생물량의 경우, 대체로 표준오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
는 처리별 반복수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묘목의 지상부 생장은 유전적 특성, 환경 조건, 묘령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Yin et al., 
2008; Danby and Hik, 2007; Mortensen, 1994). 선행연구에서

는 적외선등을 이용한 온난화 처리에 의해 Pinus tabulaeformis
와 Picea asperata의 묘고가 증가하였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

(Zhao and Liu, 2009), 온난화에 따른 건조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 기작으로 줄기에서 일어나는 수분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묘고가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Arend et al., 2011).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지상부의 생장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내지 않았으며, 이는 지상부의 생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순광

합성률이나 총 엽록소 함량과 같은 생리적 특성이 일정한 경

향을 나타내지 않아, 묘목의 생장 반응이 증가 또는 감소로 일

관되게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생리 반응에 비해 생장 반응은 묘령이나 온

난화 처리 여부에 따른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일
반적으로 외부 환경요인에 대한 수목의 반응은 생리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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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onent biomass (shoot, root and total biomass) of 1-year-old and 2-year-old Larix kaempferi seedlings

Seedling age Component
Jun. Aug. Oct.

Control Warmed Control Warmed Control Warmed

1-year-old

Shoot (mg) 13.42
(1.91)

10.86
(1.48)

117.78
(45.53)

64.20
(17.38)

227.97
(29.26)

243.34
(45.98)

Root (mg) 3.84*

(0.20)
3.07

(0.14)
20.78
(4.78)

24.34
(6.06)

177.89
(15.96)

231.61
(47.57)

Total (mg) 17.27
(2.09)

13.92
(1.62)

138.56
(44.03)

88.54
(19.93)

405.86
(42.83)

474.96
(79.80)

2-year-old

Shoot (g) 1.95
(0.36)

2.01
(0.67)

5.28
(1.77)

6.77
(2.41)

9.54
(2.40)

11.06
(4.58)

Root (g) 0.37
(0.05)

0.40
(0.14)

1.33
(0.36)

1.74
(0.46)

5.42
(1.21)

4.84
(1.19)

Total (g) 2.32
(0.39)

2.41
(0.80)

6.61
(2.12)

8.51
(2.86)

14.96
(3.57)

15.90
(5.70)

The numbers represent the mean with standard error in parentheses (SE) (n=3). Asterisk indicates a statistical significance between 
control and warmed plots (P<0.05).

을 거쳐 생장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Lee, 2011; Chapin and 
Shaver, 1996), 생장 반응에 대한 온난화 처리의 영향은 보다 

장기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실외 인위적 온난화 처리에 대한 낙엽송 묘목의 

생리 및 생장 반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실험은 1
년생과 2년생 낙엽송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각의 반응은 묘

령별로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기공전도도, 증산속도 및 순광

합성률은 1년생 낙엽송의 경우 특별한 경향이나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으며, 2년생 낙엽송은 온난화 처리구에서 기공

전도도, 증산속도, 순광합성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는 온난화 처리에 따른 건조 스트레스와 광합성 효율의 저하 

및 생리적 특성 상호 간의 피드백 작용에 의한 것으로 보인

다. 총 엽록소 함량은 묘령에 관계없이 대조구에 비해 온난화 

처리구에서 더 높았으며, 이는 온난화 처리에 의해 엽록소의 

퇴화가 지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근원경과 

묘고 및 부위별 생물량 등의 생장 특성은 온난화 처리에 의한 

유의한 차이나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온난화 처리에 따

라 기공전도도, 증산속도 및 순광합성률이 일정한 변화를 보

이지 않고, 엽록소 함량과 순광합성률이 다른 경향을 보이는 

등 생리적 특성 사이의 결과가 일관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목에 있어서 외부 환경요인에 대한 반응은 생리적 과정을 

거쳐 생장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

서 온난화 처리에 대한 정확한 반응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보

다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토양 수분 

함량 역시 식물의 생리 및 생장 반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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